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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LH 수서 자원순환 텃밭학교’ 성료
 - 음식폐기물을 퇴비로 활용해 친환경 작물 재배, 입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 올해 수확한 배추로 26일 김장행사 개최, 단지내 어린이집 등에 나눔 실천

LH(사장 변창흠)는 지난 26일 수서 LH 영구임대단지에서 '자원순환

텃밭학교'의 1년간 활동을 마무리하고 김장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6년부터 시작된 수서 LH 단지의 자원순환 텃밭학교는 음식

폐기물의 최종 부산물을 퇴비로 활용해 도시농업활동을 하는 입주민

커뮤니티다.

단지 내 사용하지 않는 부지에 약 990㎡ 크기의 텃밭을 조성해 매년

초 선착순으로 모집한 입주민 70명에 개별 제공하고, 주 1회 음식물

처리장치 사용방법과 작물재배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약 대신 단지 내 음식폐기물 발효·처리시설에서 만들어낸 퇴비만

으로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무농약 작물을 즐길 수 있고, 음식폐기물

종량제에 따른 수거료 부담이 줄어들면서 음식폐기물 처리를 위한 입주자

관리비를 월 40% 가량 절감할 수 있어 입주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 4인가구 1,000세대 기준, 세대당음식폐기물처리비용 2,500원에서 1,500원으로 절감가능

지난 26일(화)에는 2019년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수확한

농작물로 김장을 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김장에 사용된 배추 약 300포기는 모두 단지 내 텃밭에서 음식폐기

물을 활용한 퇴비로 수확한 작물들로, 주민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날 만들어진 김치를 단지 내 어린이집과 복지관, 노인정에 나눌

계획이다.

수서 LH 단지의 자원순환 텃밭학교는 이번 김장행사를 끝으로 겨울

방학에 들어간 뒤, 내년 2월 새롭게 주민을 선발해 활동을 시작한다.

LH 관계자는 “텃밭학교를 운영함으로서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을 활용해

입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LH는 품격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수서 자원순환 텃밭학교 전경



<사진자료>

LH는 지난 26일 수서 LH 영구임대단지에서 '자원순환 텃밭학교'의

1년간 활동을 마무리하고 김장행사를 개최했다.

- 사진 : 26일 수서 LH 단지에서 개최된 '자원순환 텃밭학교' 김장행사

에서 참석자들이 김장을 하고 있다.


